
▲스님께서 최근 펴낸 <불교수행의 두타행

연구>는 두타행에 대한 연구서로서는 처음인

것같습니다. 발간한이유는무엇입니까?

-순종적인 자세로 계율을 받아들이기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로 계율을 연구하

고 싶었죠. 즉 계율이 수행의 지침임을 확인하

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 계율에 앞서 선행

돼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지침인 두타행

에관심을기울이게됐지요. 

▲두타행수행이무엇입니까?

-두타행은 의식주 실생활에서 탐욕을 떨어

내고 소욕과 지족을 실천하는 생활수행법이

에요. ‘두타’란 먼지털이개로 옷에 묻은 먼지

와 때를 흔들어 떨어낸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떨어내고 제거해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두타행 수행

의특징이죠. 

▲구체적으로 두타행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중국불교 두타행자 혜만(慧滿)과 도선(道

宣) 선사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두타행 수행법

에 대해 말해보죠. 우선 혜만선사는 일생동안

한 벌의 분소의와 일식을 수행하며 검약을 실

천해서 집착과 탐욕을 떨어냈지요. 이런 공덕

으로 혜만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무

욕의 청정한 마음으로 신체와 의복까지도 청

정해졌다고해요. 

도선선사는 <청심계관법(淨心戒觀法)>에

서 발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동일한

분량의 농부의 피와 땀을 상기해 몸을 지탱하

기 위한 방편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

을 때에는 한 벌의 옷에 담겨있는 모든 공력

(功力)과 상해(傷害)를 기억해 좋은 옷을 입거

나 많은 옷을 갖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유래와배경이궁금합니다.

-기원은 인도의 사문수행에서 시작하지요.

신분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누구나 원

하는 시기에 수행했던 사문 수행자들은 수하

석상(樹下石上:나무 아래 돌 위)의 생활을 출

가의 시발점으로 삼았지요. 석가모니부처님

께서도 출가 당시부터 이들의 전통을 계승, 분

소의(糞掃衣)를 입으면서 수행을 시작했지요.

이후 교단이 구성됨에 따라 두타행의 이념과

취지가수행생활에자리잡게되죠. 

▲모든것이 편리하고 풍족한 오늘날‘두타

행’수행에더관심이갑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구비된 풍요의 시대

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풍요와 진보

의 시대에도 불화와 반목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치지 않는 욕망과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

에서 비롯돼요. 풍요와 소유욕은 비례하잖아

요. 그래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위해서 두

타행 수행이 필요해요. 수행 이전의 의식주 생

활에서부터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야만 이상

적인 수행도 되고, 지혜를 실천하는 지름길이

마련돼요. 

두타행 가운데 장좌불와(長坐�臥)와 일식

(一食)은 근현대의 조사스님들에 의해 면밀히

전승되고 있는 수행법입니다. 성철 자운 혜암

일타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은 장좌불와와 일종

식의 전통을 계승한 두타행자라고 할 수 있어

요.

▲“두타행은 지계의 기초가 된다”고 했는

데요. 두타행과계율의관계는어떤가요?

-<대지도론>에서“두타가 계율은 아니지

만 능히 실천한다면 계율을 장엄한다”고 했으

며, <화엄경>에서는“두타법이계행은아니지

만 곧 계를 장엄하는 기운이며 힘이라고 한

것”은 계율을 수지하기에 앞서 두타행을 실천

하면 지계 수행에서 장애를 없애는 이익이 있

다고강조한거지요. 

또 계율이 수행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

모하는 자발적인 실천덕목이라면, 두타행은

의식주에서 탐욕을 떨어내는 권장덕목이에

요. 의식주 생활이나 수행공동체의 집단을 떠

나서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두타행과

계율은 모든 수행자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수

행법인거지요.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두타행

수행을할수있는방법은? 

-12두타행의 현대적 응용이 요구돼요. 즉

미식이나 탐식을 추구하지 않고, 값비싸고 귀

한 옷이나 좋은 촉감의 옷이나 많은 옷을 소유

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나치게 유흥

에 빠지거나 웅장한 집에서 좋은 침구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등으로 두타행을 실천할

수있지요. 

소박하고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점에서

요즘의 웰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웰빙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만을 추구한 반면, 두타행은 소박하고 자연적

인 생활 자체에서 소욕과 지족을 추구하는 점

이다르다고할수있어요. 

진정한 두타행의 실천은 이렇게 아껴진 비

용이나 시간 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살행

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두타행의 이

념인 소욕과 지족을 구현하는 것이며, 한 단계

뛰어올라 희족(喜足)할 줄 아는 두타행자의 참

모습입니다. 

김철우기자 in-gan@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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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과‘知足’으로 탐진치 쓸어내기

첫 아비라 기도는 그만큼 힘들

었다. 그런데 마쳤을 때의 그 기

쁨은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기

도를 잘 마친 내 자신이 뿌듯하

고 대견했으며, 세상의 어떤 힘

든 일도 거뜬히 헤쳐 나갈 수 있

을것같았다. 

3개월 후에 참여한 두 번째 아

비라 기도는 첫 회를 아주 신나

게 시작했다. 그래서‘이번엔 두

번째 하는 아비라 기도라 역시

다르구나’라며 가볍게 했다, 하

지만 그 후 내리 9회의 기도는

동안 몹시 지루해 견딜 수가 없

었다. 별 고통도 없으면서 지루

함을견뎌야하니무의미하게느

껴져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10명이 포기하지

않아나도포기할수가없었다. 

이후, 다음 회부터는‘진언의

소리를 탄다’는 것이 어떤 것인

지 감이 왔다. 함께 소리를 내며

그 소리의 리듬을 타게 되니 더

이상지루하지않고신나기도하

고다음회의기도가기대되기도

했다. ‘아비라 지옥’이란 말을

많이 들어 마냥 지옥인 줄 알았

는데, 그 속에도 극락이 있었다.

어떤분은진언을타면서합창을

하거나합주를하고있는느낌이

든다고도 하고, 진언을 타며 몸

이가벼워져둥둥떠다니는느낌

이든다고도했다.

다시 3개월 후의 세 번째 아비

라기도도가볍게시작했다. 그런

데 이번엔 집중이 잘 안 됐다. 온

갖잡념만떠올랐다. 나중에는화

가났다. 잡념이나하려고이렇게

힘들게기도를하고있나싶었다.

그러다 어느 회는 또 다시 지옥

이었다. 무릎도 너무 아프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손도 저려 와

들고있기도힘들고, 다시머리가

상기돼토할것같았다. 

아비라 기도를 오래한 선배 보

살들이“아비라 기도는 할 때마

다 다르고, 또 한 회 한 회마다

희비(喜悲)가 엇갈리기도 한다”

고 말했다.

‘아비라 기

도는 한 회

씩 사는 기

도’란 말에

수긍이 갔

다. 어느 보

살은 아픔을 견디고 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벼랑에서 낡

은 새끼줄 하나를 부여잡고, 떨

어지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죽을힘을다해버텼다’고.  

그 후론 법신진언을 할 때 잡

념이 들면 그 횟수를 셌다. 그랬

더니 잡념 드는 횟수도 줄었고

특히잡념이들자마자그걸인식

하게 돼 잡념에 든 시간이 아주

짧아 효과가 있었다. 그랬더니

처음 10분 이내로만 잡념이 들

다가 그 후로는 거의 잡념 없이

진언에매달릴수있었다. 

스님은“아픈 것에 관심이라

는 자양분을 주지 말고, 내가 집

중하려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마

음도 나고, 좋구나 하는 마음도

난데 둘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가

짜 나이니, 그 좋고 힘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좋으면 좋은 대

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헤쳐 나갈

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 

아비라 기도는 이렇듯 단기간

에 나의 집중력을 높여줬다. 어

느보살은아비라기도를이렇게

표현했다. ‘평상시의 기도가 조

롱박으로 옹달샘에서 우리의 의

식의 물을 뜨는 것이라면, 아비

라기도는두레박으로깊은샘에

서 우물물을 퍼 올리는 것과 같

은것이라고.’

난 늘 절과 능엄주로 수행을

한다. 평소의 기도가‘매일 매일

의 비질’이라면, 1년에 4번 하는

아비라 기도는 내‘마음의 대청

소’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난 매번 성장해 있는 날 확인하

고있다. (끝)   ■주부

잡념들때 횟수 세자 집중력 높아져

기도 끝낼때마다 성장하는 나 확인

이미옥 (下)

“두타행(頭陀行)은의식주생활를누리고살면서생기는욕심과탐욕을털어내는생활수행

법이다. 그래서붙여진애칭이‘먼지털이개’수행법이다. 소욕(少欲)과지족(知足)이란빗자

루가삼독심의쓰레기를말끔히쓸어내기때문이다.”

최근<불교수행의두타행연구>를펴낸해인사희랑대경성스님은두타행을이렇게설명

하며, 두타행이‘수행의생활화’에지침이된다고강조했다. 나아가두타행이청정한지계의

터전을마련하는한편, 정각(正覺) 성취의발판이된다고역설했다.

두타행중에서는가섭존자가정진해대표적인두타행수행법이된12두타행이유명하다.

‘탐욕을소욕으로’‘지족을희족(喜足)으로’전환시킨다는두타행에대한여러가지를경성

스님에게들었다. (055)932-7301   

■ 경성 스님에게 듣는 두타행 수행법

풍요와 만족 반비례…소박한 생활 추구

아낀 비용∙시간은 보살행으로 이어져야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음식에 대한 탐욕

에는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미식탐(美食貪)과

많은 음식을 탐내는 다식탐(多食貪)의 두 종류

가 있으며, 미식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서 걸식(乞食)과 차제걸식(次第乞食)을 수행하

고, 다식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식

(一食)과 절양식(節�食)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의복에 관한 탐욕에는 많은 옷을 소유하

려는 다의탐(多衣貪)과 부드러운 촉감의 옷을

입으려는 연촉탐(軟觸貪)과 비싸고 귀한 옷을

입으려는 상묘탐(上妙貪)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분소의(糞掃衣) 등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 놀고 싶어 하는 훤잡탐(言宣雜貪)을 제거하

기 위해서 아란야(阿蘭�)에 머물고, 좋은 집

에 대한 욕심인 옥우탐(屋宇貪)을 제거하기 위

해서 수하주(樹下住:나무 아래 머물다)와 노지

주(露地住:길에서 머물다)와 총간주(塚間住:무

덤에서 머물다) 등을 수행하며, 항상 기대거나

눕고 싶어지는 의락와락(倚�臥�)을 다스리

기 위해서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수행하며, 푹

신한 방석과 침구을 바라는 부구탐(敷具貪)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좌(隨坐)를 수행한다고 설

명한다. 

■12두타행이란?

경성 스님은

혜총 스님을 은

사로 해인사에

서 출가했으며,

자운 스님을 계

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파계

사에서 무봉성

우 율사스님으

로부터 율맥을 전계 받았다. 현재 해인

사 희랑대에 머물며 조계종 단일계단 교

수사, 중앙승가대강사를맡고있다.

경성 스님은

사진은지난1998년부산태종사에서봉행된두타행정진모습. 9명의수행자가정해진자리를떠나지않

고1일1식좌선과경행등을7일간수행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ㄜ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사원
모집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0명, 여0명. 사원 - 남0명, 여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취급브랜드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문의:050-5844-0108(관음사업부)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사 무 실 : 02) 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인생문제 특별상담!!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